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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료피, 수확시기 따라 품질·생산성 달라져
- 고품질 사료 원하면 ‘출수 전’, 조단백질 21.1%로 최고

- 고수량 원하면 ‘출수 후’, 유산균 첨가해 헤일리지 제조 시 저장성 향상
- 농촌진흥청, 현장 기술 담은 안내 책자 농가에 보급

 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 국립축산과학원은 여름 사료작물인 ‘사료피’ 수

확시기에 따라 영양 성분과 사료가치가 크게 달라진다는 실험 결과를 발

표했다.

 사료피는 고온·습해에 강하고 침수에 견디는 특성 덕분에 여름철 논 재배에 

적합한 대표 여름 사료작물이다. 

 실험 결과, 사료피는 키가 자랄수록 수확량은 증가하지만, 조단백질 함량은 

급격히 감소하고 섬유소 함량은 높아지는 등 영양 가치는 떨어지는 경향을 

보였다.

 키가 빠르게 자라는 시기(절간신장기, 초장 70cm)에 사료피를 수확하면 

조단백질 함량이 21.1%로 높았다. 

 반면,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(출수기, 초장 160cm)에는 9.7%, 종

자가 덜 익은 시기(유숙기)에는 6.9%까지 감소했다. 또한, 섬유소 함량은 

29.7%에서 36.5%로 높아져 소화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.

 따라서 고품질 풀사료를 원한다면 출수기 이전에 수확해 4~5일간 건조

한 뒤 건초나 저수분 담근먹이(헤일리지)로 만드는 것이 좋다. 

 고수량을 원한다면 출수기 이후 수확하되, 2~3일간 노지 건조 후 유산균을 

첨가해 수분 함량 40~50% 수준에서 헤일리지로 제조하면 발효 품질과 

저장성이 향상된다.

 국립축산과학원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담은 ‘사료피 재배 이용 기술 안

내서’를 제작해 농가에 배포했다.

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생산시스템과 이상훈 과장은 “그동안은 

사료피 수확량에 치중해 출수기 이후 고수분 상태에서 담근먹이로 이용해 

왔다.”라며, “이번 기술을 활용하면, 축산농가에서 풀사료 이용 목적에 따

라 사료피 수확 시기와 저장 방법을 조절할 수 있어 재배가 확대되고 활

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.”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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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 사료피 재배이용 기술 안내책자 붙임2  생육단계별 사료가치 변화

□ 사료피 생육단계별 사료가치 변화

생육 단계
조단백질

(%)

섬유소(%) 총 가소화
영양분

(%)
NDF ADF

생육기
(절간신장기)

초장 70cm 21.1 56.2 29.7 65.4

초장 120cm 12.1 56.0 28.6 66.3

출수기
(이삭나오는시기) 초장 160cm

9.7 61.4 34.4 61.7

유숙기 6.9 62.2 36.5 60.1

* NDF: 중성세제불용성섬유소, ADF: 산성세제불용성섬유소

* 가소화양분총량(TDN) = 88.9-(0.79*ADF(%))

□ 수분 및 유산균 첨가제처리에 따른 미생물 균총 변화

* 클로스트리디움(빨강색 영역)은 담근먹이의 부패에 관여하는 미생물

* 사료피 저 수분 30%~50%(헤일리지) 조건에서 클로스트리발생 비율이 낮음, 반

면 고수분 조건에서는 클로스티리디움 발생 비율이 높아져 담근먹이 저장성에

나쁜 영향을 미침.


